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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철학: Hegel, Kant, Schophenhauer 

3강: 헤겔, 칸트, 쇼펜하우어 

 

1. Kant 

 

-헤겔 음악철학이 음악 작품론이라면 칸트의 음악론은 음악 경험론이다 

-이는 칸트의 사유가 철학이면서 동시에 학문 (Wissenschaft)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칸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판단력 비판’의 관점에서다 

-[감흥 (Empfindung)/ 감정 (Gefuehl)/ 판단 (Geschmackurteil)]: Ton을 들으면 먼저 감흥이 

생긴다. 이 감흥은 내적 운동을 일으켜서 (Spielen der Empfindung) 감정으로 자리 잡는다. 

감정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호/ 불호의 취향 판단으로 이어진다 (angenehm/ unangenehm).  

-하지만 이 호/ 불호의 취향 판단은 사적인 판단일 뿐 보편적인 취향판단이 못된다. 때문에 

이 사적 취향 판단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력’과 무관한 정념의 싱태일 뿐이다. 

-'아름다움 (Schoenheit)'은 호/ 불호와 다른 것이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적인 

취향이 아니라 보편적인 취향, 즉 보편적 판단력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인식력의 영역

이다. 

- 아름다움 (Schoenheit)은 칸트에게 ‘인식능력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가운데 사적인 이해 관

계를 떠나서 얻어지게 되는 편안한 경험 (interesseloses Wohlgefallen im Vollzug eines freien 

Spiels der Erkenntniskraeften)'이다.   

-음악의 경험이 그처럼 심미적 판단력의 대상이 되자면 그 경험이 다만 감각적 경험이 아니

라 그 어떤 형식적 구조성 (formale Struktur), 즉 시간과 공간의 범주성을 지녀야 한다.때문

에 아름다움에 대한 음악 경험은 그 경험 안에 일정한 복잡성 (Komplexitaet)이 존재해야함

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음악의 경우, 이 복잡성은 다양한 시간적 질서들의 복합성이다. 때문에 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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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질서들의 복합성은 음악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능 (darstellende Funktion)과 무관할

수록, 즉 언어나 형상과 무관한 추상적인 것이 될수록 강화된다.  

-Kant에게 음악은 ‘텍스트가 없는 것’, 즉 절대적 음악 (absolute Musik)이이며 이는 Hanlick

등의 ‘음악적 형식 미학 (musikaliscje Formalaesthetik)’의 기초가 된다. 

 

-음악에 대한 칸트의 이중 판단    

 

2. Hegel 

 

1. 헤겔의 유년 체험에 대하여 

 

2. 헤겔의 철학  

- 물질의 관념화, 자연의 정신화 

- 변증법 운동 

 

3. 정신화의 역사적 과정 

-예술 

-종교 

-철학 

 

4. 예술의  두 정의 

- “예술작품은 진리가 감각적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 ‘예술의 종말’:    

 

5. 예술이 자기를 실현해 가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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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 단계: 건축: 물질적 외연성의 단계 

- 고전적 단계: 조각: 물질적 개체성의 단계 

- 낭만적 단계: 회화/ 음악/ 시: 주체성의 단계 

 

6. 낭만적 단계의 예술들 

-회화: 예술의 정신 내용이 시각적 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  

-음악: 예술의 정신 내용이 형상 없는 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 

-시: 예술의 정신내용이 직접 정신성 자체로서 나타나는 단계  

 

7. 음악의 변증법 

 

1) <음악의 질료>: 소리에서 음으로 

 

- 소리는 처음에 즉자적 존재, 자기 자체로만 있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 

내 한 점은 그 이외의 다른 점과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구분되지 않듯 소리 또한 그 자체

로는 아무런 내용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소리는 다른 소리와의 ‘다름’을 통해서 

비로소 특정한 소리가 된다.   

 

- 소리는 (Laut)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다. 그것은 다만 한 소리물체가 자체로 떨림으로 나타

나는 음향일 뿐이다. 소라는 말하자면 즉자적 소리일 뿐이다. 이 즉자적 소리의 공간성을 대

자적 소리로 만드는 건 시간이다. 시간이 그 공간성 안에 개입할 때 소리는 그 물리적 관계

망으로부터 흔들려 그 부분 요소들이 변화를 일으킨다. 시간에 의해서 공간성은 부정된다 

(연속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 부정의 상태는 다만 텅 빈 연속성의 상태일 뿐이다. 소리가 

음악이 되려면 이 연속성의 빈 공간 안이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즉 사건이 일어나

야 한다. 그러자면 공간을 부정하는 시간, 즉 아무런 사건도 지니지 못하는 텅 빈 시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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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되어야 한다 (Negation der Negation).  

 

- 음 (Ton)은 말하자면 우선 아무 것도 아닌 즉자적 존재로서의 소리를 시간을 개입 시켜 

자체로 떨리게 하는 현상이고 동시에 그렇게 변화된 소리가 (대자적) 본래의 자기상태, 즉 

아무 것도 어닌 즉자적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Ton의 ‘발생하자 사라

지는’ 현상이다. 이 Ton의 이중부정 현상은 ‘인상’을 남긴다. 이 인상은 잔상이고 이 잔상은 

더 이상 소리의 외연성을 떠난 주관적 내면적성의 표현이다...  

    

- “톤은 그 자체로 이중 외화에 의해서 추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톤은 어떤 객관적 형태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추상적 톤이 재료로 하는 음악적 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역시 das ganz objektslose Innere, 추상적 주체성 그 자체이다. 이 주체성은 말하자면 

그 어떤 내용을 지니지 않는 자아, 즉 우리들의 텅 비인 자아 (unser ganz leeres Ich)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음악의 과제는 더 이상 확고한 대상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면적

인 자아가 그 (자유를 추구하는) 주관성과 이상적 영혼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음으

로 일깨우는 일이다.”   

 

2) <음악의 내용>: 음에서 멜로디로 

-Ton은 그 자체로 비어있고 무의미하다 (leer, bedeutungslos) 

-때문은 Ton은 음들의 관계망이 짜여질 때 비로소 정신적 의미를 얻는다 (die Innerlichkeit 

dem Innern fassbar machen). 다시 말해 감정을 특정한 음들의 관계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

다. 

-이 과정은 동시에 아직까지는 표현되지 못하는 채 자기 안에 묻혀있는 주체적 내면성을 깨

어나게 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이 정신화 작업이 자연적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

으로 들어가서 정서의 형식으로 그 정서들을 정신화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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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사와 음악의 차이는 이 정신화 작업에 달려 있다 

-Melodie는 그러한 정서들이 감탄사의 조야함을 벗어나 대립, 모순, 중재의 과정을 거치며 

정신화 되는, 즉 내면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Melodie는 정서와 시간의 변증법이다. 이 변증법은 Ton의 시간성과 떼어놓을 수 없다. Ton

은 시간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제거된 시각적 현상의 경우처럼 듣는 나와 들어

지는 대상 사이의 차이가 유지될 수 없다. 이 Ton의 시간성은 그 어떤 정서를 받아들이는 

느낌의 형식 (Form der Empfindung)이기도 하다. 즉 사유나 관조는 나와 대상 사이에 거리

를 지니지만 느낌 안에서는 (이 느낌이 음악인데) 더 이상 그 차이가 유지되지 못한다. 나와 

대상은 하나로 용해되어 따라서 내용은 내면과 trennungslos verwoben 된다.  

-음악은 Ton을 질료로 하지만 멜로디에서 비로소 예술이 된다.      

 

3) <음악의 경험>: 음들의 관계, 시간, 주체성: 멜로디에서 주체성으로 

 

-[Ton] 

물론 우리가 듣는 건 톤이지만, 그래서 정신내용과 톤이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리

는 단순히 소리가 물질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내용이 Ton 안으로 섞여 들어

와 Ton으로 변해버린 소리, 즉 정신내용의 Ausdruck이 된 Ton이다 (harmonische Melodie). 

-그런데 이 톤은 그 자체가 시간적 흐름이므로 그 음악이 흐름은 (톤들의 운동, 멜로디) 직

접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운동이 거주하는 innerer Sitz로 침투한다. 

-음악의 영향은 다양하다. 정신내용과 영혼의 표현이 들어 잇지 않은 음악은 단순히 우리의 

청각만을 자극할 뿐이다. 또 오직 잘 만들어진 음악은 다만 오성의 분석적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음악적 예술작품 (musikalisches Kunstwerk)’은 우리의 내면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모

르는 사이에 그 흐름 속으로 실어 간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술 일반의 Macht이며 그 점에

서 음악은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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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음악의 eigentuemliche Gewalt는 eine elementarische Macht, 즉 음악예술이 운동

하자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료인 Ton 자체의 힘이다 (물질 자체가 정신이 된다).  

-[Subjekt]: 

주체가 음악 작품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건 그 음 자체가 아름답거나 그 정신내용 자체가 드

높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체 자체가 음악 작품에 의해서 함께 운동을 시작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음악을 들으면서 더 이상 Ton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톤의 

흐름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신성의 중심인 Selbst에 ergriffen 되는 거이며 그렇게 음악의 

운동 속으로 함께 실려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리듬을 따라 박자를 세고, 멜로디를 흥얼거리

고, 춤곡을 들으며 몸을 흔드는 일이나 군대 행진곡의 이유 또한 그러한 현상의 예들이다... 

-[시간 (Zeit)]: 

Ton 이외에 음악의 또 하나의 Element는 Zeit이다.   

주체의 운동과 음악에서 시간의 운동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그것은 Negation의 법칙이

다. 먼저 Innerlichkeit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의 활동이 있다. 즉 subjektive Einheit는 아

무런 상호 관련성도 없이 병렬적으로 늘어져 있는 정서의 공간성에 대한 nagative 

Taetigkeit, 주체가 Identitaet mit sich selbst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선 자기를 외

화, 즉 객체로 만들면서 자기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이 객체성 자체를 또한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동이다.  

 

- 주체의 부정운동이 음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면 Zeit는 음악의 외부에서 일어나

는 부정적 활동이다. 즉 음악에서 시간은 첫째, 아무런 상호관련성 없이 널려있는 공간성들 

(소리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들을 연속성으로 만들어 하나의 시점, 즉 지금의 시점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활동이다. 하지만 이 지금은, 이것이 시간의 두 번째 부정운동성

인데, 곧 다른 지금으로 지양되는 자체 부정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자기부정

을 통해서 끝없이 부정되는 지금은 그러나 변화하면서 그 자체로 남기 위해서, 즉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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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을 지니기 위해서, 또한 부정되지 않으면 안 도니다. 즉 지금은 다른 지금으로 변화 

지양되면서도 그 자체로는 동일한 시간점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체가 부단히 

객체로 외화되면서 그 자체로는 자기동일성 (Identitaet mit sich selbst)으로 남아있는 것과 

동일한 운동이다.  

   

- 이렇게 볼 때 주체의 운동과 음악의 운동은 동일한 운동이다. 그 둘은 모두가 자기를 세

우고 또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보유하는 부정 혹은 지양의 운동이다. 톤이 음악적 힘을 

획득하는 시간의 운동성과 주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시간의 운동성은 동일하다. 때문

에 음악은 Ton의 이 시간 운동성으로 주체 안으로 들어가 주체의 운동을 불러 일으키며 그

것이 다름 아닌 음악의 힘인 것이다.   

 

-“음악은 아무런 대상도 갖지 않는 자체로 완벽하고 순수한 내면성 (Erfahrung der 

absoluten reinen gegenstandlosen Innerlichkeit)의 경험이다” 

-“음악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울리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만족해하는 정

신이고 영혼이다.”   

 

3. Schopenhauer 

 

1) 두 세계 

- 표상의 세계: 인식의 조건들인 시간, 공간, 인과성 (Zeit, Raum, Kausalitet)를 통해서 주체가 

인식하는 세계 (내가 오성으로 인식하는, 상상하는 매개된 세계)  

- 의지의 세계: 신체 경험을 통해서, 욕구등을 통해서 내적으로 경험되는 세계 (내가 직접 

느끼는,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육체적 직접성을 통해서 체험되는 세계) 

 

2) 의지 (Wille)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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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과 무관한 것 (Das Arationale) 

- 항상적인 (immerwaehrendes), 그러나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동을 일으키

는 밀고 밀침의 힘 (Treiben und Draengen/Desire, Impulse, the Drive) 

- 지속적 안정성이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결핍과 불안 그에 따르는 불만족의 상태 

(Unzufriedenheit)로 존재하는 것 

- 이 의지의 경험은 육체의 경험으로 오고 그 육체의 경험으로부터 개인의식, 자의식이 발

생한다 (의식의 기원은 육체다) 

- 이 자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런 자의식을 긍정하는 (그럼으로써 자의식 안에 

갇힌) 보편적 인식. 또 하나는 ‘더 깊은 인식’을 원하면서 자기의 자의식을 부정하는 인식. 

이 자기 부정적 인식이 종교와 예술이다.   

- 예술과 종교는 다 같이 의지로부터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종교가 지속적인 휴

식을 준다면 예술의 본질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휴식이다 

 

3) 쇼펜하우어의 철학 

-칸트와 플라톤의 영향: 물 자체와 현상 (Ding an sich und Erscheinuung)/ 이념과 가상 

(Idee und Schein)의 구분 

-3단계 존재론 (Ontologie): 의지 (Urprinzip)/ 이념 (Objektivitaet der Gesetzlichkeiten)/ 표상 

(Vorstellung) 

- 주체 규정: 주체는 한편으로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조건들을 구성하는 존재다. 그

러나 다른 한편 주체는 의지의 세계에 종속된 존재다 (자기가 지어놓은 감옥 안에서 빠져나

가려고 애쓰는 매트릭스적 존재) 

- 여기서 주체의 두 유형이 구분: 이념 주체와 표상 주체. 전자는 세계에 대한 깊은 관조를 

통해 의지세계의 법칙들을 깨닫고 그 의지의 법칙들로부터 해방된 관조적이고 순수한 의지

로부터 해방된 주체(reine, kontemplatives, willenloses Subjekt)다. 그러나 후자는 여전히 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상의 세계 속에 갇한 채 의지세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감정적이고 욕구적이며 만족할 

수 없는 주체(affektives, beduerftigendes, unzufriedendes Subjekt)이다. 

 

4) 쇼펜하우어의 미학 

-예술은 한 단계 높은 인식 (bessere Erkenntnis), 철학에 가장 가까운 인식영역이다 

-그러나 철학과 달리 의식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인식에 도달한다: 철학이 개념과 담론을 

통해 매개적으로 인식에 도착한다면, 예술은 직접적으로 매개 없이 인식에 도달한다. 그래

서: <예술은 언제나 목적지에 직접 도착한다 (Kunst ist ueberall am Ziel).> 

 

5) 예술들과 음악  

-예술들은 모두가 <이념들의 모사물 (Abbild der Ideen)>이다.  

-그러나 음악은 그 어느 예술들과 다르며 또 우월한 예술이다. 

-음악은 우선 그 어느 예술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효과) 

-또한 음악이 그러한 강렬한 영향력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 이념의 모사물에 그치지 않는다 

-음악은 <의지 자체의 모사물 (Abbild des Willen selbst)>다 

-즉 의지가 표명 (manifestieren)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가 현재화 된다 (zur 

Darstellung kommen) 

-말하자면 음악의 체험은 육체의 체험과 아나로그적 괸계이다 

-음악의 체험은 Vorstellung 이전의 직접적 체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신체경험

/ 온 몸 안에 포만한 Gefuehle, Stimmung, Leidenschaft 등등에 대한 직접적 체험/ 예컨대 

Proust의 무의지적 기억의 체험/ affektive Zustaende der Intensitaeten           

 

6) 절대 음악 (Absolute Mu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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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개인이 체험하는 육체성, 특별한 감정상태 자체가 음악의 형이상학적 내용, 즉 

의지 자체는 아니다 

-육체 경험이 내용의 경험이라면 음악의 경험은 의지 자체의 순수 형식 (Reine Form des 

Willens selbst)의 경험이다 

-말하자면 음악은 육체 경험에 대해서 절대적 유사물 (absolutes Analogon)의 형식으로 존

재한다. 즉 음악은 육체적 경험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개별적 육체 경험을 너머서서 육체 

경험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순수 형식 (reine Form)이다: 즉 음악은 하나의 감정 (a Gefuehl)

이 아니라 감정, 정서, 열정 그 자체 (The Gefuehl, The Stimmung, The Leidenschaft)를 인식

하게 한다 

- 때문에 음악은 그 어떤 언어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언어 (die absolute Sprache), 그 

무엇도 모방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그 무엇고 모방하지 않는 것 (das 

nichts Nachahmende), 그 어떤 단어와 사념(Idee)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아무런 재료성도 없

는 형식 그 자체 (blosse Form ohne jeden Stoff)’이다 

- 때문에 Schopenhauer에게 음악은 Instrumentalmusik이며 음악의 경험 또한 ‘살과 피가 없

는’ 순수 경험이다. 즉 음악의 감동을 현실적인 삶의 이러저러한 연상들로, 또는 이러저러한 

개념들로 치장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감상자는 어리석은 감상자이다. 음악의 진정한 감상

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연상도 없이, 아무런 언어도 없이, ‘음악을 그 직접성 안에서 

순수하게 파악하는 일 (die Musik in ihrer Unmittelbarkeit und rein aufzufassen)’이다     

 

-절대 음악, 절대 형식으로서의 음악은 텅 빈 음악이다. 그러나 그 텅 비임은 포만한 비임이

다. 그 텅 비임의 형식 안에서는 모든 육체적 경험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그리움과 

분노 등등의 감정들이 서로간의 경계를 허물고 용해되면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다만 육

체적 경험이라는 총체적이고 직접적인 마그마의 상태로, 즉 의지의 세계 그것 자체로 생성

되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이 엇갈리며 쉼 없이 이어지는 의지의 운동력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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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egung immerwaehrenden mannigfachen und mannigfachen sich kreuzenden 

Willenstreben> 

 

-쇼펜하우어에게서 처음으로 음악과 언어 사이의 부등호는 방향이 바뀐다: 음악 > 언어  

 

- Adorno: 표현과 금욕주의의 변증법 

 

- Proust: 도착성의 변증법 (Dialektik von Perversitaet) 

 


